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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릿 말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북한사회를 지배하

고 있는 〈金日成主體思想〉 이라고 하는 政治理念

體系를 이해하여야 한다. 어느 政治社會이든 명시적

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정치이념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서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정치

이념체계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金日成主體思

想、은 단순한 政治體系의 指導的 價f直體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領域에서，

그리고 個人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의 모든 가치

판단의 준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철저하게 하나의 思想體系로 사회구성원

의 생활을 묶어놓았던 기록은 歷史上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생각할 수 있다면 조지 오웰 (George

Owell) 의 小說， '1984年」과 같은 作品 속에서나 존재

하였을 뿐이다. 스탈린 (St와in ) 治下의 蘇聯이나 文化

후命때의 中國도 북한의 현재상황에는 미치지 못

했다.

북한사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金日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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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면、想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 思想體系의 *
質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북한은 이러한 唯一

思想 支配의 金體主義社會기 되었는기.? 앞으로도 북

한사회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펄 것인가? 아니면

어떤 變化를 겪게 될 것인기 ? 이러한 운제들이 北韓

을 관심있게 판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의문들이다.

이 끌애서는 金터成 스스로기 「북한에 맞도록 創造

的으로 발전시킨 미-르크스 • 레년보義」라고 자랑하는

金日成主體思想을 分析하여 그 正體를 밝혀 北韓共塵

主義의 本質을 규벙하고， 이러한 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가지 抽出해 봄으로씨 북한사회의 이해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主體思、想의 本質

北韓社會들 띤구하는 外끔1.1學者뜰이 흔히 뱀하는 실

수는， 북한을 지배하는 唯一思想體系를 약간 修正된

따르크스 • 레닌主義로 인식하고， 마르크스 • 레닌主

義 視角에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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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틀린 접근법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엄격한 의

미에서 마르크스 • 레닌主義와 本質的으로 다르고， 또

한 북한사회는 共塵社會가 아니다. 金日成主體思想、은

하나의 唯←一神的 종교와 맥을 같이하는 世%宗敎이

며， 北韓政治體制는 엄격한 神政體制의 全體主義國家

일 뿐이다.

가. 주체사상이 國家最高指導理念이 되기까지

북한은 다른 共塵國家와는 다른 방식에 의해 「共옳

化」되었다. 北韓은 蘇聯， 中國， 越南 등과 같이 國內

의 공산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華命을 거쳐 공산화

된 것이 아니다. 폴란드， 동독 등 東歐 여러나라와

같은 이른바 「러領共塵國」으로서 소련점령하에서 소

련의 指導로 공산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점령공산국」의 하나이지만， 이들 東歐諸國에서처럼

士看共옳主義勢力이 주동이 되고 소련군이 指導者만

데라고 들어와서 定看시켜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

었다는 점에서는 北韓共塵化는 東歐와도 다른 철저한

‘輸入共塵主義’라고 할 수 있다.

日帝古領下의 韓半島에서도 共塵主義運動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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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이 있었다. 日本留學生들을 통해 流入된 마르크

스 • 레닌主義가 民族解放運動의 흐름을 타고 傳播되

면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이 1925年 4月 7日 「朝解共塵

黨」올 서울에서 비밀조직으로 발족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의 活動은 日帝의 강압 둥으로 별로 활발하지 못

했으나， 그런대로 1945年 祖國의 光復과 더불어 하나

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政治舞臺에 동장하게 되었

었다. 그러나 이들 士훌共塵主義者들은 북한의 共塵

化를 주도하지 못했다. 소탠점령군은 朴憲永 풍의 南

勞黨勢力， 金科奉 똥의 中共얘서 귀환한 共塵主義者

集團， 그리고 소련애서 蘇聯軍과 함깨 북한에 들어온

蘇聯系韓國人集團 등 모두를 제치고， 가장 활동경력

이 微微하던 滿洲|의 中國共塵黨 東北抗H聯軍 휘하의

1個部隊필 이루었던 金터成 빛 그의 개인추종자 집단

인 少數의 「甲 Il~派」를 주축으로 ZjS樓에 「朝解勞動黨」

과 「朝縣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세웠었다 1 )

1 J 金티成파 上휩J1;~±.짧;훨듭피 의 딴셔1 및 ~日 l굉의 홍1\權過챈애 대해

서는 디음의 論t이 소생하게 얀l 혀주고 있다. Chang-Soon Kim(金

昌|順 J ， “ F ormation of Kim II-sung Regime," in Chong-Shik Chung

& Gahb-Chol Kim, eds., North κorean αmmun잉η:，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 1980, pp. 9~78
더 소싱한 내용에 예해서는 니읍 자료들융 참조힐 것. 金俊짧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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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집단은 북한에 들어와 있던 다른 어떤 共塵

主義勢力보다도 國內支持基盤이 弱했으며， 또한 理念

的으로도 전혀 정리된 思想體系를 제시할만한 처지도

되지 못하였었다. 金日成은 滿洲에서 抗日戰에 참가

하였을 뿐이며， 中國共塵黨 휘하부대에서 싸웠었다는

역사적 인연때문에 共塵主義와 관련을 맺었을 뿐， 마

르크스 • 레닌主義에 일찌기 心解하였었다는 기록은

없다. 특히 그의 제한된 學歷이나 生長 및 活動環境

을 미루어 볼 때 마르크스 • 레년主義률 6자究， 消化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政治的， 멍、想的 뿌리가 전혀 없던 金日成支配集團

이 소련군의 후원으로 북한의 共塵體制를 구축하던

初期段階에서 蘇聯의 政治體系와 政治權力體制를 맹

목적으로 모방하였던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리고 할

昌順 共著 r韓國共훌主義運動史j， 全5卷， 서울 : 청계연구소， 1986

; 梁好民， “北韓의 소비에트化" 高大亞해共옳園짧究室編 「北韓共

훌化過程짧究j， 1972, pp. 1~27 ; 梁好民， “政治 · 全體主義 1人獨

載體制의 확럽，” 李相禹 퉁 共著 r北韓 40년j ， 서울 :6쩔文化社，

1988, pp. 31~109.

2 ) 金日成의 生長 및 活動狀況에 대하여는 다응 資料릎 볼 것 : 徐大

關， “金日成 · 그의 ↑生格과 政治" 韓國共慶團 冊究協議會(共WfiZh)

編 r北韓의 오늘과 내일j ， 서울 . 法文社， 1982, pp. 64~92.

許東燦 r金B成評傳 · 虛構￡實像」 東京 : 亞紀書房，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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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1948年애 채택된 憲法은 사실상 1936

iT'의 소련 스탈린憲法괴 거의 김고， 소련화된 마르크

스 • 레닌主義률 北韓統治의 철;本]벌念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金 B成集團은 1950年·代외- 1960if代의 20餘年·동안

국내의 모든 政治|펀 반대시l 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

며， 운: 1"1成의 一人統治體制를 꽃定化시키는데 성공하

였다. 이려한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統治體制를 구

축하는 직염으로 추진펀 것이 북한사회전반을 이끄는

“指導的 隔針‘”으로서 의 “金 日 JJX;主體면、想”의 體系化와

新憲합의 制定이었다 :l)

북한은 1972年 12月 27 터 ，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1

3) St'? 1 1 成이 “王뼈”의 必찢”을- 싱 f히 /1 시식한 것읍 1955:q.; 12서 부

더였니 o :1 러 니 公，0\;으로 이 빠念융 내세우기 시직힌 것은 이1 • 빼

뼈爭이 지화되기 시직히민 1애 인 1966年이었녀 . 이해 8PJ 1211 r 로

꽁신운 1 社%이l 샤 :<1 웅-으꼬 「배웹路總」이 기판되었다. 포體路짧은

ψ · 짜영I않;紹팎이l 띨려듭지 않으펴는 덤디싸짧의 필요애서 北빼共

짧±:옳의 ~iu ~Ii生을 강조ii]- i껴 jl 주정된 것인데. 1970年代애 들이와

샤 金 flJ싸뼈해IJ의 싸랬WI윤 ]E'，샘’化히 기 위힌 필요떼문에 體系f애인

땐念으로 발전시깐 것이다.

1體썽想의 ~)양過1ι닝A *1￥~，1앤格 음이1 디l 해서는 디읍의 t흉料뜰윤

원 것 o Ho-min Yang(梁따여 ) ， “]uche (:t爛 )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 in Chung & Kim, 에J. cit. , ppo 126~ 168: Han

shik Park(*1、漢뻐 ), “ T 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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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全體會議에서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이라고 부르

는 신 헌법을 채택하였다. 共塵主義國家에서의 헌법

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과 같이 最高基本法

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까지 탈성한

成果의 기록에 불과하다는 견해4)를 따른다면， 북한의

1972年 新憲法도 이런 각도에서 새로 그 의미를 評價

해 볼 필요가 었다.

이 新憲法은 우선 第1條에서 “自主的인 社會主義

國家”임을 밝히고 있는 데， 이것은 舊憲法이 「人民民

主主義國家」라고 국가성격을 선언했던 것과 對照가

된다. 이 조문은 북한이 1948年 憲法制定 당시의 「人

民民主黃命段階」를 이미 넘어서서 社會主義童命을 달

성한 ‘사회주의시대’로 들어섰음을 공식으로 선언하

는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用語대로 이해한다면 社

會主義時代란 이미 프롤레타리아獨載가 완성되고，

Kim, eds., The Politi£s of North Korea, Seoul.IFES of Kyungnam
Umversity , 1979, pp. 143-162. 金甲喆-高性俊共著，主體멍、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 文佑社， 1988. 北韓빼의 해설자료는 黃밤輝，

“偉大한 首領님의 훌命思想은 主體의 思想， 理論， 方法의 全 的인

體系" ，근로자(動勞者 ) J ， 1979年 4月號， p. 20-28이 가장 체계적

이다.

4 ) 鄭鎭慣， “(北韓) 憲法構造의 變化" 韓國共뚫園빼究協議會編， up

at.‘, pp. 22-44의 p. 26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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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막 혁명목표단계인 共摩츠E義로 넘어가기 위하여

社會內에 낚아있는 前近代的 遭塵들을 제거해 나기-는

「過禮期童命時期」를 의미한다 5)

新憲法은 또한 金日成에게 共쭈I]國:t:J댄의 새 地位

를 추기하였으며(第89條 ) ， 이 主席의 地位에 모든 |평

家權力을- 集中시켜 완잔한 1λ、獨載가 가능하도록 히

였다. 또한 新憲法에서 國l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인

며央人民委負會플 선섣하여(第100條 ) 主席의 統治權

을 보강히-여 名實공히 1쉽 적으로도 主席 1인독제를 制

度化 하였다는 것은 주꼭할 만하다. 이는 이제 金 H

成이 黨을 의지하여 權力을 행시하던 시대가 지났고

직집 판훤-하여 디 포필적으보 獨載力量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뉴 이른바 “黨l:p心에서 國家中心애로”의

輔換을 의미하는 것이다.이

新憲法에서 1 무앗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金日成主體思想을 公式으로 唯 →合法의 統治理;운、으

5 ) 이 퍼波lUll에 !뿜폐꺼I] 대한 과젠 스스표의 낀~I]애 대해서뉴 다읍 닐

용 꽁 것. 여성집， “시회주의사희의 공산주의직 특성파 피도기적

특생 I " r간보자J 1983{p: 7끼호 ， pp. 15-21.

6 ) 徐太빼， op. CI t., 침조. 徐大R얘~썼는 껴f魔l1i制IE융 계기로 權力 'i ’

心‘올 짧(01] 서 국가토 하기:it ， iftt會c1'戰 g외家불 가족이 統治하는 디써

A國|家」 쿄 만한었다:il 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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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憲法化했다는 점이다. 신 헌법 第4條는 “마르크

스 • 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홈Ij造的으로 적용

한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

針”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이 政治發展의 목표와 政治活動指針

을 결정해주는 最高理念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

상생활의 行寫準則을 결정해주는 道德規範이고 행위

의 善惡을 가려주는 宗敎的 敎理로 굳혀졌고， 북한사

회는 唯一의 信念體系만을 인정하고 또한 信念體系

에 따라서만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철저한 宗敎國家，

神政的 細對專制國家로 變成된 것이다.

나. 마르크스 • 레닌主義와 주체사상

1) 體制正當化論理로서의 주체사상

政治이데올로기는 많存體制에 대한 批抗意志의 표

현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絡對王權支配體制에

대한 저항의지가 自由主義政治이데올로기를 낳았고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振抗이 마르크시즘으로 나타났

딘 것이다. 그러나 童命이데올로기는 그 추진세력들

이 B標로 하고 있는 社會改童을 實錢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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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配따1 權力j:(I.!位애 오르게되면 :-~L 역 할을 달리하게

된다. 이제 振抗意志의 結l않體였던 짧命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지배세력의 改單推進의 행동지침이 되며， 또

힌 지배세력의 統治를 IE當化 시켜주는 설득의 논리

가 된다. 그리고 새보운 혁명이데올로기， 즉 挑戰하

는 새 理念體系애 대한 |끼j찢l的 이념체계기· 된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처음부터 i훨命을 지도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金日成集|團이 統治

權을 장의-한 후 이를 IE當化히는 이론으로 만뜰어진

것이어서 성적상 처음부터 현실정당화룹 그 목표로

하는 방어적 思想體系의 特性을 갖게 되었다. 이러힌

形式上의 특정 때분애 김일성주체시싱은 다른 혁명이

데올로기처템 논랴적인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 마

치 마구 집을 지은 후 거꾸로 설계도를 그려 맞추듯

이 그 과정이 빼11며이 되있기 띠l분애 ， 즉 現寶·과의 쭈

}좁때문에 논라를 치1 계화하는네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이다. 현실적인 1人支配體制애서 E힌主를 論할 수 없

고， 이미 「共塵國家」로 인정받은 이후에 마르크지즘

을 버렬 수 없고，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는 부프주아

지階級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의 廣j뺏을 내세우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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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고， 第三世界의 指導者가 되겠다고 金日成 스스

로가 國際主義를 주장한 터에 다시 民族主義를 論하

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北韓支

配者들은 1960年代 중반이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70年代 중반에 이르러 “마르크스 • 레닌主義의 創造

的 發展形態”로서의 김일성주체사상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思想、體系는 實質的인 金日成 1人神

政體制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짜낸 最善의 論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2) 주체사상의 理論化 과정

북한은 蘇聯통제하에서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못하였고 오직 소련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수용

하였을 뿐이다.히 북한이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개발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는 스탈린格下運動이 심

화되던 1955년경 이고 본격적으로 새 이데올로기를 정

7) 金甲喆교수도主體思想은 金日成의 支配를 事後어l 正當化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책 r北韓共塵主義理論파實際J ， 서

울 : 文佑社， 1984, pp. 176-179을 참조.

8 ) 北韓政權수립 초기에는 소련 모스크바大學에서 파견된 소련인 교수

한사람만이 마르크스 • 레년主義 강의를 했고 교과서도 蘇聯 스탈린

時代의 官製교재인 「哲學敎程」올 번역해서 썼다고 한다. 신임청，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J ， (서울 : 사회발전연구소， 1987) ,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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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 나가기 시작했던 時期는 中蘇級爭의 격회·로 더

이상 中國이나 蘇聯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1966년경부터 이며 독자적 이데올

로기의 체계화를 이룬 것은 「主體哲學」을 처음으로

내어 놓았던 1970년대 초이다. 이러한 理論化 작업진

행에 따라 北韓의 金體主義 性格도 건국 초기부터 대

체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스탈린式社會主義 金體主

義 시기와 그 이후의 金日成主體思想에 기초한 1人獨

載型 전체주의시기로 니-누어 볼 수 있게된다.어

북한정권당국이 공식문서를 통하여 ‘새시대’， 즉

마르크스 • 레닌主義的 全體主義에서 金日成主體思想

全體主義쿄 轉移해 온 괴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01955년 12월 28일 : 김일성연설， “사상사엽에서 교

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主體確立 필요성 강조.

9) ;It빼애서의 t뎌製이 데옳보기 정비괴정을 벼→澈 교수는 6단계로 구

환하고 있다. CD 蘇~)뼈모망기(1945~ 1957 ) ， @ 毛思想‘混入期(1957~

1959), Q) 金티成뿐、想품비기(19601건대초)，G) 主體哲學의 체계화시

기(1966-1 970 ) ， @ 主體哲學의 완생기(1970~ 1973 ) ， ® 옮日成主

옳 보와낼전시기(l973~현재). 신일철 ， ibid, pp. 23-24. 표현을
다소 단순화시켰읍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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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6년 8월 12일 : 로통신문사설， “자주성을 옹호하

자”에서 최초로 主體의 필요성을 공식선포.

01970년 11월 : 조선로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

한 개정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마르크

스 • 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 • 레닌

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통지의 위대한 주

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同格으로

내세움.

01972년 12월 27일 : 개정헌볍 제4조에서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

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

정， 본래의 마르크스 • 레닌主義를 지배이데올로기

에서 제외.

01980년 10월 13일 : 조선로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 • 레닌主義에서

완전독립.

15



이상에서 샅펴렌 바와 같이 北韓은 대체로 19701건대

-
부터 마르크스 • 페넌E義에서 벗어나 金日成主體思想

時代로 념어갔음을 얄 수 었다.

3) 주체사상의 內容

金日成主體思想을 북한애서는 공식으로 “마르크

스 • 레닌王義를 우리니 라 현섣애 창초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뜻은 마르크스 • 레닌主

義가 思、想의 原型이며 여기애 ‘옵Ij造的 變型’을 가

했다는 의미인데 마르크스 • 레닌王義 要素를 얼마나

잔존시켰으며， 어느 정도 용Ijj흰하였는가를 구분하기기

쉽지 않다. 김일성주체시싱의 공식해설이라 할 김일

성대학 ‘哲學講座’의 방대한 내용에서 따르크스나 레

닌， 그리고 그 외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引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金日)않主體면、想에서 마르크스는 죽

었다”고 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m) 실제로 마르크

스 • 레넌主義寶素 중 王體思想에 남이- 있는 것은

φ 社會改童뎌標와의 관련에서 근로대중의 해방과

근로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뜰 理想으로 한다는

10) ib찌， pp. 1l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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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生塵手段의 私有制 不認、定，@ 個人의 自由와

責任을 社會와의 관계에서 파악한다는 人間에 대한

類的 本質(Gattungswesen)論 受容，(4) 옳命成就方法

에서 黨中心의 大쨌動員을 주축으로 한다는 레닌戰略

의 受容， 그리고 @ 레닌式의 극단적 엘리트主義

(elitism) 의 수용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의 부

분에서는 哲學的 基魔에서부터 階級形成論理， 理想社

會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마르크스主義에

서 벗어나고 있어 사실상 마르크스 • 레년主義의 變型

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사상체계의 創造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

金日成主體멍、想、은 인간중심세계관， 근로대중집단

주의， 細對的 엘리트主義의 세가지를 中核으로 구성

되어 있다 11) 이 세가지 생각을 人民大꿨에게 획일적

으로 注入시켜 의식개조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金日成을 神格化하려는 意識的 노력의 總體가 곧 金

日成主體멍、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로 보면 된다 12)

11)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詳論한 바 었다. 李相禹，韓國

의 安保覆境」 第2輯 t曾補版， (서울 : 며江大學校出版部)， 1986, 第
22章， “北韓의 오늘과 내일 : 政治理念， 社會變化와 對南政策" pp.

387-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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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1980년대초까지 완성뭔 金티)JlG王體思想의

내용을 이 理論이 기초로하고 있는 인간중심세계관，

계급독재률 il5.當化하는 動勞大쨌集團王義， 그러고 金

日成 1人獨載를 정당회히는 個人專制論JJI~동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간딘히 소개해 보면 이-래와 같다.

기- ) 人間中心世界觀

愈日成主體思想이 기초로 삽.:11 있는 세계관은 「人

間中心ill:界觀」 이 다. 金 더 l따은 “.=E體펌、想은 사람이 모

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哲學的 原理

에 기호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m) 이를

12) 1fi 1:1 成王뼈，멘샌oIl 대한 MIDt, 빛 分싸이l 매해서는 디음 끌괄올 볼

것 . CD 金 Ip ，~，t r~ l;빼 퍼〔빠、이내옵로기分씨 i ::t뾰忠想올 중심으

표J ， (서윷 : 홉츄!챔， 1977) , @ 신일철 r과한 주채추l학의 Il]판직

판식 I, (서옮 : 건콰니l학jι(싸시 학위 논~jL)， 1988) , ® Ho-min

Yang , “1u"he Idea: North Kore“n Ideolo딩kal Setting," C.S. Chung

& G.C. Kim, cds. , North Korean CommU1샤”ι (Seoul: Research Cen

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 pp. 126-168, 밍 Han-Shik

Park, ‘“!'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al

Assessment," Jae-Kyu Pad‘ & lung-gun Kim , cds. , 7깨e Politks of
North Korea, (Seoul: I'셔IUngnam University Press, 1979) , pp. 143

162. :It;rl뻐 해성서、닫는 CD 생생엽， “위니l힌 수냉넘의 핵냉사싱은

주체의 시싱， 이본， 냉꾀의 선일적인 지l 세 " ， r근보지 -1 ， 1979낸 4월

호， pp. 20-28, @ 허종호 r주채시상애 기초힌 ￥l 조선혁 l성파 조

국통일 리본J， (병양 : 사희피핵충반시， 1975) , ® 김일성대학 방송

대회 강의폭 r철학깅씌J ， 1973.

13) r김일성저잔선집」 第7짱 1잉 잉 : 로한딩 줍핀듀L 1978,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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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부연하면，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외부세

계가 사람을 支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

를 지배하는 地位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여 客觀世

界가 사람의 運命의 主A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自己運命의 主人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씨

이러한 「主意主義 멍、想은 적어도 마르크스主義와

는 끈본적으로 相騙한다. 마르크스는 存在가， 즉 客

觀的 條件이 人間의 意識을 지배한다는 哲學的 기초

위에서 그의 후命理論을 전개했었기 때문이다. 마르

크스의 決定論的 世界觀은 객관적 혁명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塵業化以前段階의) 後進領域의 마르크스主

義者들에게 큰 불만을 주었었으며， 특히 “指導者의 意

志”에 큰 비중을 주고 싶어하는 東洋的政治文化傳統

이 강한 中國이나韓國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었었다. 그래서 중국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큰 이

론적 기여를 했던 季大돼도 마르크스의 決定論的 世

界觀을 버리고 人間意志를 黃命의 主力으로 보는 主

觀的 世界觀을 태하혔던 것이다 15)

14) 黃밤繹， op. cit , p. 23.

15) 李大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국가란 사랑이 만든 것이

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는 個人이 스스로의 主人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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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H成主體思、想에서 주장하는 人間中心主義는 李大

헤의 주장과 아주 홉사하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까

지도 아주 흡사하다 16) 後애 中國에서 意、識次元에서의

혁명이라 부르는 文化大單命을 일으켰던 것도 혁명에

서의 意、識의 중요성과 그 意識의 改造 가능성을 주장

하던 李大왜類의J 思想的 麻絡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

는데， 북한에서도 3大童命(思想 • 技術 • 文化華命)을

혁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國과

같으며， 따라서 金터成主體면、想에서의 人間中心思想

즉 人間主體恩想은 中國~.塵主.義에서의 李大劍類의

「담覺心」과 같은 것이랴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動勞大쨌集團主義

金日成::1:.體思想에서 A間中心世界觀을 階級思想으

포 획장하는 論理가動勞人-쨌集團王義이 다. 김 일성주체

5i!..짧뺑올 우피의 」휩~I;t:애 잊도록 ..11치 기 위해(우리는) 自住l惠it:論

올 택히여 전진 벌진하도북 노력해야 한다.(夫國家之成， 由/\創造，

宇市之大， 自我::E해’• · ..U&흩人 ) 須*自出意;:~Z理， 進而努力， 發

展向上， 以易其행. 1~得j핍千所志...... II :_"L의 글， “1없 |ι心與自짧

心 .. r李大해選集..I . 北京 :1\民出|없社. 1962, pp. 28-35.

16) 뾰 I~成은 이것을 다읍괴 같이 }{현하고 있다. “ ...사람은 日!꺼 意識

的이미， 능동직인 활동을 통하여 배:界를 덤己의 」휩f힘、와 요구에 빚

기} 改追해나가는 가장 발진되고 힘었는 존재입니다 .. 金터成. r外

l때記者들이 제기힌 짚분에 매한 디l답」 第2권. 1977,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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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서도 인간을 「社會的 存在J (Gemein Wesen)로

본다. 대체로 김일성주체사상에서 個人意識을 集團的

인 階級意志로 확장하는 論理는 마르크스의 집단주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주체사상

에서는 사람의 본질적 特色으로 自主性과 創造性을

들고 있다 17)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社會的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社會的 屬性"1히이기 때문에 社會의 一員으로

서가 아니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수가 없다고

본다. 즉 個人은 集團의 一員으로서만 의미있게 存在

할 수 있고 그 集團은 個人의 확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集團이 自主性과 創造性을 가칠 때

만 個人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主體」의 주체는

個人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集合的 存在인 「人民大

쨌」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童命論理는 바로 이러한 集

團主義를 기초로 출발하고 있다. 童命은 “勞動人民大

17) 黃밤慶， op. cit., p. 22.

18) Iα 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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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의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網爭”이며， 혁명의 목

적은 “노동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國家나 社會의 主人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척인 생활

올 누리려는 데 있는 것"1아이다.

金日成主體思想體系에서의 집단주의논리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全體王義思想體系애서는 모두 個人의

확장으로서의 金體를， 그리고 개인을 전체의 一部로

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個人

의 의미있는 集合體가 「勞動大·쨌」 또는 「人民大쨌」이

라는 사회내의 일개계급에만 국한되어야만 하는가

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뽑級」 擺

念을 이해하여야 한다.

金티成主體思想에서의 계급개념은 主觀的이다. 계

급은 正統마르크스主義에서 말하는 生塵關係틀 기준

으로한 社會的 地位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의

意識內容에 따라 정해진다. 즉， 主體的 華命意識올

가진 者는 「人民J r짧團에 속하고， 外勢依存的이고 반

동적인 의식을 가진 者는 「反動」 階級에 속하는데，

그 判定은 「購」에서 하게 꾀어 있다. 때 북한은 공산혁

19)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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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치루지 않고 공산화된 사회이고， 투쟁해야할 資

本主義據取階級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계급분류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그러

나 共塵華命의 명분으로 執權한 이상， 一般 共塵黃命

에서와 마찬가지로 ‘勞動人民大聚’을 혁명주체로 하

는 혹을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童命過程

의 논리로만 正當化되어 오던 “共塵社會로 가는 中間

過程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獨載”를 선언하여야만 현

존의 金日成獨載體制를 正當化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독특한 階級理論을 발명해 놓은 것이다.

北韓社會內에는 처음부터 싸워야할 착취계급도 존

재한 적이 없었고 또한 현재에도 없다 21 ) 따라서 人民

의 敵을 創造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

20) Han-Shik Park , op.‘ cit , pp. 151-152. 朴교수는 다읍과 같이 쓰고

있다.

“Kim’s class is based on an individual choice. rather than a social
position. Practically, however, the choice is neither made by the

individual nor determined by his social position but is the party’s

prerogative. The p하ty alone determines who is among the proletar
iat and who is not"

21) 北韓은 日本의 植民地여서， 地主도 寶塵家도 없었다. 支配階級을

이루던 日人은 귀국했고， 그나마 남아 었던 少數의 地主와 寶훌家

는 모두 南韓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北韓에는 가난한 프를레타리아

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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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必要가 만들어낸 논리가 「民族解放論

理」이다. 북한은 南半部를 「朝解社會」의 不可分의 部

分으로 본다. 그리고 南半곰~는 美帝國主義者의 植民

狀態이고， 美帝의 앞잡이인反動부르주아階級이 人民

을 착취하는 社會로 상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想定

함으로써 북한의 人民大쨌은 싸워야 할 대상으로서

「南半部內의 착취계급」과 「美帝國主義者」를 기자게

펴고， 북한내부에서는 意識的으로 이들 人民의 敵들

에 동조하는 반동계급을 만들어 낼 수 있게된 것

이다. 북한은 현재 이런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階級

의 敵」에 대해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며， 바

로 이러한 투쟁이 前提되기 때운에 프롤레타리아獨載

를 정당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휩命意識괴 個人專制論理

金Elm<:主體思想의 이른바 「人間中心世界觀」은 共

뚫黃命의 條件 중애서 「意識」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

게 하고 있다. 그렇다변 어떻게 올바른 혁명의식을

童命의 主體인 「人民大쨌」이 갖도록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둥장하게 된다. 김일성주체시-상에서는 이 문

제에 관한한 철저히 레닌王義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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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塵章命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의 黃命意識이 어

떻게 生成되는가에 대한 論議는 마르크스以來의 가장

큰 論爭點이었었다. 마르크스는 歷史的 塵物인 人間

(決定論的 測面)과 인간의 역사를 만든 主人인 人間

(主體的 測面)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였

으며 , 存在(being )가 意識(consciousness)을 결정한다

는 근본적인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階級

意識이 그들의 生成條件 속에서 자연발생한다는 주장

을 自信을 가지지 못한 채 주장하였었다. 레년은 바

로 이러한 마르크스의 회의적 태도에 異論을 제기하

였으며， “社會王義者的 意識은 처음부터 푸툴레타리

아의 屬性이 아니고， 歷史의 塵物도 아니고， 프롤레

타리아大짧의 自然廳生的인 운통에 의삭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章命的 知識人 옐리

트의 屬性이다"2야라고 분명하게 그 관계를 밝혔었다.

레닌과 레닌主義者들은 이런 理論에 따라 엘리트 政

黨을 만틀어 헥명을 이끌어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성

공사켰었다.

22) V.I.Lenin, “ What is to be done? ", 1920,

25



金日成主體탬、想、에서도 표휴命意識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주입시켜야 된다는 레닌主義를 그대로 따르

나， 이를 한발 더 前進시켜 엘리트集團 아닌 金日成

個人의 指導로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레닌主義의 엘

리트主義를 1人領導의 논리로까지 昇華시켰다.

김일성주체사상에서는 人民大쨌의 政治的 담覺을

높이기 위한 黨의 “i뿔命l얀! 領훨”가 혁댐의 基本條件

으로 간추되고 있으며， “勞動階級의 卓越한 首領”이

노동계급피· 勞動JAli;;:大쨌의 근본요구와 이익을 반영

한 꿇命思想을 내놓고 그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黨을 창건하고 그의 黃命i¥J 領導를 실현함으로써만

노동계급은 비로소 “언主的 寧命階級”이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때 主體思想을 북한측에서는 공공연히 個

人專制임을 밝히고 있는데， 다읍과 겉은 직선적인 표

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중에 대한 黨의 영도는 본질애 있어서 首領의

영도이다. 黨이 근로인민대중을 영도한다는 것은 결

국 全黨과 전체근로대중을 휩領의 두리에 하나의 思

23) 賣Itt雄， op. αt.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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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意志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수령의 영도를 따라

조직적으로 |혜爭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24)

결국 이런 論理를 따른다면 金日成主體멍、想이란 어

떤 체계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全體主義도 아니고， 內

容을 규정하지도 않은 채 1個人에게 모든 결정을 내

리도록 권한을 白紙委任하는 個人專制의 주장 이외에

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政治理念體系가 근본적인

가치문제에 있어서는 論理以前의 믿음에서 비롯되지

만， 읍팀의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김일성주체

사상은 하나의 宗敎라고 보아야지 政治理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마르크스 • 레닌主義와의 관계

북한은 스스로를 “마르크스 • 레닌主義를 우리나라

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조선로통당의 주체사상

을 自己活動의 指針으로 삼는 社會主義國家”라 부르

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用語， 論理를 부

분적으로 떼어다 김일성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데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북한공산주의를 마

24)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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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크스 • 페넌主義의 하나의 分派로 보아도 좋을까?

헌트(RN.Carew Hunt)敎授는 마르크스主義라고 할

수 있기·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잉)

첫째， 唯物辦證法的 世界觀(史的 唯物論 포함)

둘째， 勞動價f直說파 剩餘價f直理論을 주축으로 하는

j政治經濟f뽀論

셋째， 프롤러l타리아階級主導의 華命을 正當化하는

理論파 j꿇l家消滅論

北韓共陸主義는 中國共뚫主義에서와 마찬가지로

唯物柳證法을 포기하고 있다. 存花가 意識을 決定

한다는 미-르크스의 기본테제들 버리고， 철저한 唯心，

-=t義를 취하고 있으떠 人!해改훤意志를 歷史發展의 원

동력으로 보고 있다. 둘째의 조건에서는 북한공산주

의도 철저히 마르크스의 所論을 따르고 있다. 生.塵手

段의 共有 내지는 公有를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私有

財‘塵制를 철폐하였다. 셋째 초건에서는 북한공산주의

가 마르크스主義의 原型을 앞지르고 있다. 프롤레타

25) RN.Carew Hunt ,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ηism : Aη lntroduc
twη New York: The Macmillan, 1962, p.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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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獨載의 이름으로 1人獨載까지 그 理論을 확장하

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精神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自由와 解放을 목적으로한 마

르크스主義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1人獨載로 變했기

때문이다.

레닌主義의 엘리트主義는 北韓共塵主義에 와서 역

시 한단계 더 발전했다. 歷史的 使命感을 가진 少數

精銀인텔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의 意識化라고 하는

레닌章命戰略이 1人의 愁意的 領導를 주장하는 理論

으로 발전한 것이다. 레닌에게 있어서 章命의 前衛投

을 맡도록 배려되었던 章命엘리트集團인 黨은 북한공

산주의에 와서는 1人의 영도를 받아 人民大樂을 그에

따르도록 그 영도를 실천하는 下手人의 投으로， 즉

領導的 지위에서 被領導的 지위로 떨어졌다.

결국， 프롤레타리아階級解放과 無階級 共塵社會를

만들겠다는 마르크스主義가 김일성주체사상에 와서

는 프폴레타리아계급을 포함한 모든 階層의 사람을

被支配者로 만드는 1人神政體制로， 그리고 모두가 똑

같이 財옳을 옷가지는 負困의 平準化體制로 換骨脫없

된 셈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마르크스主義도 레닌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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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도 共塵主義도 아니 다. 이것은 201!t紀後半에 새로

나타난 새로운 宗敎， :~L것도 쩨敎일 뿐이다.

3. 北韓政治體制의 特性

北韓은 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現實的으로 金

日成 ]人支配下에 안정펴게 統治되고 있다. 그리고

이 體制는 이미 40年間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 體制

를 무엇이라고 부를까는 미루어 놓더라도 특정은 우

선 밝혀 두어이: 될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特徵을

몇가지 뜰어 보기로 힌다.

가. 典型的 全體主蕭體制

40여년의 세월속애서 북한은 가장 완벽한 레닌主義

的 金體主義社會로 성징하였디 金體主義의 핵심적

本質은 온 wJ::會의 모든 市民은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

상 및 행위에 대한 政權의 총체적 통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26) 오늘의 북한시-회는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사

26) Carl ].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ηan Dicta·
ιIrshψ &Auμ7ι'<y， 2nd edition , (New York: Praegcr, 1965), p. 16.
이들은 全體主義의 '*훨융 다음파 '{J 이 규정하고 있디. “ ..·the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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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本質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金體主義政治는 專制政治(autocracy)이 다. 統治者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오직 自己에게만 책임지게 되면

그 통치자는 專制者(autocrator)가 된다. 專制者는 先

例에도 매이지 않고 法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政治組織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체주의체제에서

統治者는 支配政黨의 指導者로서 정당의 절대적 지지

라는 명목적 확인절차만을 거치고， 모든 통치행위를

쪼意로 행한다. 전체를 위한다는 주관적인 道德的 正

當性을 토대로 專制를 하는 정치체제가 全體主義 政

治體制이다. 전체주의는 專制의 근거를 이데올로기體

系로 美化한 것 이외는 본질적으로 神政體制의 專制

政治나 細對王朝時代의 전제체제나 같다. 그런 뜻에

서 숲體主義 정치체제는 20세 기의 옳業社會에 맞도록

꾸며놓은 專制政治라고도 한다.낀)

ence of totalitarianism is to be seen in such a regime ’s total control
。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s , of its control , more particularly,

of their thoughts and attitudes as well as their activities····· ·the
particular critεrion of totalit따Ion rulε is the crεeping rape of man

by the perversion of his toughts and his social life... ·"

27) Ibid p. 15, “ .. ,totalitarian regimes are autocracies, ...tot에빼an

dictatorship, in a sense , is the adaptation of autocracy t。 얘entieth

century industr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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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體±義 獨載政權의 공통된 특정으로 프리드러히

(Carl J. Friedrich)와 브레 진스키 (Zbigniew K

Brzezinski)는 @ 人閒生活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1人支配의 唯一大쨌政黨에 의한 統治

® 黨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體制 @ 大쨌媒體의 獨

I되 @ 武力의 獨6 ® :金體經濟의 中央統制 둥 6가지

를 꼽고 있는데 28) 이러한 꼬든 특정을 오늘의 북한사

회는 다 갖추고 있다는 점애서 가장 완벽한 全體王義

典型.이라고 해도 좋윤 것이다.

첫째로 北韓은 金日成王體思、想이라고 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통치되는 사회이다. 북한의 현

행 “사회주의 헌법 " ( 1972년 제정) 제4초에서 이를 맹시

적으로 빈힘으로써 公式이데올로기 支配社會임을 선

언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金1'3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배

하는 조선로동당애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조선로동

당의 王體思想이 국가의 지도지침이 되어 있는 북힌

에서 어떠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예속조직일 수밖에 없다.

28) I&id pp. 21-22. 아의싱 단순화해서 지1 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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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당과 당 지배하의 정부기관에 의한 反體制

人士 및 反動階級에 대한 숙청기록은 北韓의 테러체

제의 효율성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1956년의 이른바

'8月政變」 이후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의 반체제운동

도 없었다는 사실은 北韓 테러體制의 효율성을 입증

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은 黨과 政府가 모든 大聚媒體를 독점

하고 있다. 黨과 政府機關 이외의 어떤 단체도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사실상의 終身 主席인 金日成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

솔"(헌법 제 93조)하도록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으로도 어떠한 武力을 사용한 반란이 있은 적이

없다. 이 점에서 프리드리히 • 브레진스키의 다섯번째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北韓은 건국이래 모든 經濟活動에 대하여

中央統制를 실시하여 왔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한

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국가의 토대”로 하며(헌법

제2조)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

(헌법 제 18조)이며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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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가소유)로 전훤환，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회국의 인민경제는 제획

경제이다"(헌법 제 30초)라고 병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뜰 중애서도 가장 철

저하게 中央統制를 실시하는 니라이다.

이렇듯 北韓의 現實이 프리뜨리히 •브레진스키가

제시하는 金體主義體制 特:↑낀3 모두를 충족한다는 뜻에

서 우리는 北韓社會블 기정· 완벽한 全體主義體制典컨낌

이라고 보이-도 좋을 것이다.

복한시-회는 金體主義體制 증애서도 레닌主義 全體

王義類型예 해당된다. 이오네스쿠 (Ghita lonescu)는

레닌主義 社會초義國家들이 기지는 특정을 다음파 같

이 다섯가지로 要約히고 있다. 없l eD 戰爭애 *감源한 /1\

;밴 @ 야:}좋乎段의 私有철폐 @ 뺨應( apprat ) I행家

® 덤 j標指向的( teleological) 國家 @ 反對不許國家.

뷰한정권은 第2<X W:싼大戰의 칠파로 蘇聯軍이 ~t

韓을 쥐랭하고 있는 상떼애서 창출된 이른비· ‘t5‘領共‘

뚫政權’이다. 또한 앞서 밝힌 비와 같이 생산수단의

29) Ghita Ioneseu , C써ηjμrative Commum:~t Politice, (London: Macmillan,
1972), pp.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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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有를 처음부터 철폐했었다. 이오네스쿠가 말하는

幕燈國家란 지도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

는 정권기구에 의하여 國家가 운영되는 경우를 말하

는데 그 막료는 黨의 일부 조직， 또는 軍의 일부 조

직일 수도 있고 경찰조직일 수도 있다. 북한은 오직

金日成에게만 책임지는 조선로동당찌)에 의하여 지배

되고 있으므로 이오네스쿠가 말하는 전형적인 幕燈國

家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B的을 설정하고 政權을 세웠다.

北韓政權의 담당자인 조선로동당은 “當面目的은 공화

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

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사회의 主體

思、想化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黨規

約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끝으로 北韓은 一黨支配國家로서 어떠한 反對黨도

허용하지 않고 또한 黨內意思決定에서도 철저히 반대

30) 조선로동당규약(1980년개정) 前文에서 조선로통당은 “오직 위대힌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이외에는 어떤 권위에 의해

서도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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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배제하는 體制블 갖추고 있으므로 ‘反對不許國家’

의 특성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北韓政權의 특정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결국 기-장

완벽힌 “레닌主義 金體主義專制|園家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神政體制的特性

북한정치체제는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설계된 소련

식 共뚫월體主義 專制體制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북한정치체제는 비교정치학에서 논하논 이른바 金體

主義模型의 여러 묶성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典型的

全體主義體制였었다. 그라나 쥐진적으로 金日成의 지

배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金日成主體면、想--金日成主

義로 발전되어 온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經典으로 삼

는 특이 한 빼政的 總對主義 專制政治體制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政治의 lit洛的 宗敎化H끊M는 대체로 1970년대 중반

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괴정은 北韓의 지배이데올로기

가 마르크스 • 페넌王義에서 일탈하기 시직하면서부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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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政體制의 특성은 統治權威의 神格化에서 찾아

진다. 일반적인 全體主義 一黨專制政治에서는 專制의

當寫를 전체주의이데올로기의 實錢要求에서 구하며

黨의 물리적 支配力으로 統治權을 행사하나， 神政體

制에서는 통치권의 당위를 超人間的인 總對者의 神性

에서 구하며， 통치권은 인민의 信心에 기초하여 행사

한다. 북한의 경우 金日成主義는 金日成의 神格化를

위한 經典으로 개발되었으며， 政治敎化를 통하여 全

人民에게 金日成의 神性을 믿도록 함으로써 神政體制

를 구축하였다.

북한체제가 다른 金體主義 專制體制와 다른 점은

支配權威의 윷當根據設定에서 찾을 수 있다. 레닌王

義에서는 프롤레타리아獨載를 共塵體制로의 轉換期，

즉 과도기에서 童命의 戰利品을 혁명의 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하면서 人民의

뜻을 바르게 대표하는 黨을 지배권위의 담당자로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北韓政權에서는 모든 權威의 源

果을 金日成 l人으로 한정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이

런 점에서 근대적 전체주의 專制體制보다는 지배자의

神性에서 지배의 正統性을 찾는 東洋的 專制君王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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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씹다고 할 수 있디 31 )

統治權威플 초직이나 職이 아닌 되然、A의 神性애서

찾게 펴면 그 정치체제는 이미 神政體制로 펜다. 보

풍 사랍은 누구도 그 神性을 니-누어 가질 수 없으므

로 支配者의 J也位를 승제할 수 없으며 오직 그 神性

의 權l값틀 1필어 神↑캔을 디131하는 시-람이 위임한 시-람

민이 統¥El權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金티成의 神|센을 支配權’威의 원천으로 하는

神政國家로 되었다면 「權力承繼」렌 있을 수 없디. 흔

히 金티成의 統治權쳐R繼者로 그의 아뜰 金正티을 거

론하고 있으나 그것은 ，I t韓體염Ij의 피I¥政性을 이해하지

봇한 결과이다. 딴일 金IF ll 이 金 H成의 後f千으로 王

!}E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金正티은 오직 金日成

의 權威J묘 紙治힐- 맨이다. 1，11 유 히 지1낀 그피스또는 자

기의 權成기- 이-니퍼- 히느념의 權威로 인간들을 靈R的얀

으로지배히

것이 아닌 것괴. fJl·찬기-지 다.

:n) Friedrich & Brzezinski , 에~， cit" p. 9. 진죠. 이기샤 oriental despotic
regIme의 iT겐l 。→로 “ ...the legitimacy rests upon a divinely sane

tioned blαld descent and some sort of identification of the ruler
with the deity as master of the universe"이 :i 1 )1:헨하고 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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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에 一黨獨載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金日成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

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박아 공언하고 있다(黨규약前

文). 따라서 누가 黨의 새로운 수령이 되더라도 당의

指導路線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宗敎에서 神의

敎理에 해당되는 것이 金日成의 주체사상， 혁명사상

이므로 누가 黨의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수령의 職

을 넘는 절대적 권위로서의 金日成의 말씀을 따라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黨首， 黨간부는 오직 金日成敎의 司聚職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北韓이 단순한 一人專制 政治體制에서 金日成神政

體制로 전환된 시기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金日成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定式化한 때

와 같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金日成主義의 定式化는 대체로 1970년대초부터 시

작하여 1974년 2월 19일 金표日이 “온 사회를 金日成

主義化하기 위한 黨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

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때쯤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32) 그리고 金正日은 1982년 3월에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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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l파王義를 총정리한 “王體면、想에 대하여”라는 논문

을 발표하였는데 같은해 4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이 논문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논문”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

는 대체보 1980년대 초를 金 티 l패神政體制 完成期로

보고 있는 것 김다.

이제 北韓은 金日成을 神格化하였고 金日成主義 經

뱃을 갖추었고 조선로동당이리고 하는 司짧團을 기

진 완전한 宗敎團體가 되었다.

꽉한은 단순힌 金體主義5Jit會가 아니다. 共뚫主義國

家도 아니다. 이제 金 El成敎라는 특이한 唯-神을 가

진 종교국가로 되었다. 곽힌-시-회의 이러한 종교국가

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떤 오늘의 북한시회룹 이해

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그리고

분한의 對外關係도 北韓의 宗敎園家的 특색을 전제하

지 않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32) 金티成主짧의 Ji'!j\;ft過찍애 대해서는 ”돼i'tJ찢 • op. cit., pp. 69-7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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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專制主義的 權力體制

北韓의 權力構造는 總對君主制와 같다. 權力은 1人

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憲政的 構造는 1人支配를 위

하여 존재할 뿐이다. 上向的 組織처럼 구성되어 있는

모든 會議體는 下向的으로 운영되고 있다. 憲法上 最

高主權機關으로 되어 있는 最高人民會議(憲法 第73條)

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主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主席이 首位가 되는(憲法 第101條)

中央人民委員會는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이며(憲

法 第10이傑) 사실상 최고권력기관인데， 主席의 補

뾰投을 할 뿐이다. 북한권력구조에서는 司法權도 독

립되어 있지 않고 軍統帥權도 모두 主席에 귀속되어

있다.

이론상 最高人民會議에서 主席을 선출하게 되어 있

으나 그것은 형식이고， 最高人民會議 자체가 金日成

이 지명하는 單-候補에 대한 투표로 선출된 議員들

로 구성되기 때문에 獨自性은 없다. 權力構造上으로

보야 總對君主制 이외에는 북한에서처럼 모든 권력이

한사람에게 集中된 權力體制는 없다.

北韓에서의 政治權力行使는 執權黨인 조선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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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롱하여 이루어진다. 외형상 複數政黨이 存在하

나 실질싱으로는 ←-黨體制이다. 天道敎좁友購， 朝解

民主黨등의 이른바 友黨을 두고 있으나 이 당들은 모

두 조선로동당이 지배하논 외곽단체일 뿐이다.

조선로동당은 철저한 中央棄權的， 획일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黨主席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黨초직은 모든 정부조

직， 지빙-조직， 軍， 기입소， 사회단체에까지 퍼져있으

며 外形的인 政權기관의 운영원칙과 관계없이 黨조직

을 통하여 전시회내의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

靈의 핵심조직은 政治局이며 여기에서 딩의 포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政治局옳은 모두 정권기관의

核心職을 가지고 있으므로 政權機關은 사실상 黨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냐.

北韓의 權力體制는 역사상의 어떤 總對王朝體制

보다도 더 專制的이 l셔， 현촌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이

렇게 완벽한 專制體制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철저한

봉제기능을 넬-휘하고 있다. 북한의 전제체제는 神政

的 金體主義 이념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더욱 더 專制

的으호 V듀動1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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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敎化를 통한 지배체제

북한은 一次的으로는 物理的 彈制力으로 全體國民

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북한주민은 統治集團

에 의해 감시받고 있는 無力한 因人集團과 같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集中的 敎化로 “人間을 改造하여

스스로 따르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간에게

批判的 能力을 가지지 못하게 통제한 후， 체계적으로

한가지 信念、體系를 가지도록 敎化시켜 나가는 방법으

로 1人支配體制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唯一神宗敎의

敎育體系에서와 마찬가지로 金日成 1人의 權威를 絡

對化하는 신념체계를 注入하여 自發的 추종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政治를 宗敎化하여 지배체제의 안정을 구축해왔던

例는 역사상 그 類例가 많다. 가까이로는 朝蘇朝를

들 수 있다. 君主에 대한 맹목적 忠、誠을 최고의 윤리

적 德g으로 敎化함으로써 總對君主制를 지탱하여 왔

던 것이 그 例이다. 軍國主義 日本도 그 例이고， 나

치즘도 또 다른 例이다.

政治의 宗敎化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購爭的 思想도 流入되지 못하도록 全體社會를 閒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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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다. 북한이 현재 반해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로 統制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政治의 宗敎化와

관련되는 헌상이다.

마. 單-權威體系

人間이 추구하는 價뼈가 다양하므로 自 ill로운 사회

에서는 各各의 價f直次元에 따른 位階練序가 形成되

고， 이러한 複合的인 位階次元間의 균형으로 사회는

安定을 이루게 되어 있다. 權力( power ) 次元에서의

位階나 富(we와th )의 次元에서의 位階， 그리고 榮擾

(prestige) 次元에서의 f立階기- 各各 독지적으로 정해지

며， 각 차원긴의 위계기- 相互交χ함으로써 社會의 계

층이 斷層的으로 명확하게 니뉘지 않는다. 富에서 높

은 位階에 있는 者가 政治權力이 없고 榮響를 갖추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정치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t훔’

의 치원에서는 낮은 位階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럴 경

우 사회는 제층을 정하기가 어려워지고 交χ位|階의

그물로 엮어지게 되어 社會全般이 안정을 이루게

된다.

北韓社會는 權力이라는 하나의 權威만이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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劃一次元의 位階몫序로 되어 있어 계층간의 斷層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즉 權力을 가진 者가 富도 榮탤

도 독점하게 되어 있다. 자유로운 富의 추구가 허용

되지 않는 共塵經濟體制인데다 학문， 예술 동 創造活

動領域에서 마저 自由로운 鏡爭이 허용되지 않기 때

문이다.

이 러 한 單一權威體系는 共塵主義숲體主義體制의

공통된 특색이나 北韓의 경우 그 어느 共塵國家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북한은 現存體制에 대한 忠誠心의

정도에 따라(禮在的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社會構成

員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여 階級化하고 있으며경)

이 계급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無階級의 社會를

만들겠다는 마르크스의 理想이 북한에서는 바로 그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가장 顧倒된 階級社會를 출현시

킨 것이다.

以上의 諸特性을 統合하여 보면， 북한의 現存政治

몫序는 狂信的 宗敎集團에 類似하나 한가지 다른 점

33) 北韓의 社會安숲部가 나누어 놓은 1971年의 分類에 따르면 r核心

階層J 27% , r基本階層J (動搖階層 ) 22%. r複雜한 階層J(敵對階層)

51%로 되어 있다. 階層移動은 許容되지 않는다. 極東問題짧究所

編 r北韓全書」 서울 : 197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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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參加와 拍否가 信徒애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다. 북한의 支配集|團은 국기권력을 독점하여 강제

적으로 神政政治를 펴고 있는 것이다. 北韓政治體制

는 1949년 英國의 作家 조지 오웰 (George Owell)이 쓴

작품， 11984년」속애 묘사된 체제와 가장 닮았다고 보

면 될 것이다.

4. 金日成體制의 問題點 1

北韓의 金日 f페|머政的 ;專制體制는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파고 있다. 2，000여만명의 住f한을 적어도 큰 批

抗었이 풍치해 니-가고 있다. 金日成은 페l格化뭔 지위

를 유지하고 있으며 外部로부터 크게 위협도 받지 않

고， 그리고 누구의 잔섭도 받지 않고 體制를 保持하

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의 神話같은 現寶이 얼마나

더 持續될 수 있을 것인기.?

神政體制維持를 위해서는 초월적 權威를 71진 指導

者의 꽤性을 유지할 수 있어이- 하고， 이를 지속적으

보 관리할 %밟般이 있어이 하고， 迎從者에게 代案을

l괄견 못하게 하여야 한다. 북힌의 神政體制 유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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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러한 要件에 견주어 評價해 보기로 한다.

가. 超越的 權威의 유지문제

神은 超人間的인 屬性을 가졌다고 믿어질 때 추종

자가 그 權威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神의 초월적

권위는 神話로 說得된다. 金日成은 抗日 l흙j爭의 經歷

부터 북한사회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造作된

神話와 오랜 政治l뤘爭을 거쳐 구축한 權力을 가지고

현재 그 神性을 유지하고 있다. 金日成의 초월적 권

위가 그 後繼者에게 승계될 수 있을까? 一般宗敎에

서는 神은 永生하기 때문에 그 後光으로 敎主가 神의

권위를 代行한다. 그러나 神政體制에서는 神的 權威

를 가진 指導者가 죽으면 그 권위는 死滅한다.

總對君主制에서는 血統자체를 神聖化하였다. 金日

成은 현재 그 권위를 世醫을 통하여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金日成主體思想體系만으로는 혈통의 神性化

는 불가능하다. 金日成은 그 治績을 美化하여 神的

權威를 창조하였지， 그 血統을 神聖化하지는 못하

였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金日成 死後에는 새로운

指導者가 새로운 神話를 다시 만들어야만 神政體制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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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를 위한 求心的인 存在를 가지게 된다. 이 點은 북

한공산주의가 現存體制維持활 위해 겪어야 할 최대의

문제로 동장하게 될 것이다. 스탈린도 모태동도 그둡

의 神的 權威는 승계시키지 못했었다.

나. 1A專制體制 유지상의 문제 j

1人獨載는 독재자의 死滅과 힘께 와해되게 되어

있다. 1人에 集.中되었던 권위가 독재자와 함께 사라

지기 때운이다.

1黨獨載體制는 그 생병이 깊다. 自然人의 死亡과

관계없이 紅11짧은 지속되기 때운이다.

조직되지 않은 個人은 조직된 集|團에 저항할 수가

없디. 조직을 독점하고 다른 個人둘이 다른 조직을

만둡지 봇하도록 방지 할 수만 있으변 l黨獨載늠 유지

된다.

獨載政黨이 쉽게 붕피되지 않는 것은 黨員이 特權

을 누리기 때문이다.

;JF*JUtl~뒀애 비해 특혜를 누라는 限 購構成員은 黨

에 남아있으려 한다.

레닌포義는 바로 이 러 한 黨員들의 ~뽑權mit持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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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黨 獨載體制를 黃命管理의 방법으로 이용하

고 있다. 그리고 레닌主義는 지금까지 모든 독재국가

에서 그 偉力을 발휘하였다黨獨載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붕괴된 경우를제외하고는 自滅한例가거의

없다. 나치 스의 獨載나 日 本軍國主義集團의 獨載는

모두 외부세력에 의하여 붕괴되었을 뿐이다. 共塵獨

載體制가 지금까지 한번도 붕괴되지 않은 것은 바로

레닌主義의 偉力을 立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北韓은 金日成 1人獨載와 조선로동당 一黨獨載의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 조선로동당組織이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 아니고도 유지될 수 있는 自律性을 가지

고 있다면 金日成 死後에도 조선로동당독재는 지속될

것이라고보아야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自律性을 갖지 못하고 金日成

의 권위에만 의존하여 운영된다면 사태는 다를 수도

있다. 軍 또는 官際集團 둥이 專制體制의 새로운 管理

者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代替體制의 排除問題

神政的 專制體制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國民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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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案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總對君主制

가 가능했던 것은 :1 국가내에 統治力이 모두 미치고

있어 탈출의 方法이 없었기 때분이다.

북한은 현재 철저한 I챔銷政策으로 북한주민들에게

代案에의 접근기회뜰 주지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폐쇄정책을 固守할 수 있는 限 現存秋-序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힌은 蘇聯과 달리 그 폐쇄성 유지에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韓民族社會의 半에 구축된 政治體制이기 때

문에 韓國이 北韓올 포기하지 않는 限 항상 南韓社會

라는 代替勢力올 가지게 펴어있다. 韓國은 北韓體制

의 代案으로서， 그리고 북한사회의 폐쇄를 타파하려

는 勢力으로서 ↑닫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韓國의

存在를 없애든가 이-니맨 적어도 韓國애 대한 우월성

을 계속 유지하든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北韓은 북한인민전체와 南半部內의 ‘同調勢力’을

‘人民階級’으로 하고， 넙반부내의 支配階層을 “人民

의 敵”으로 하는 階級|觸爭을 선언하고 이 투쟁의 명

목으로 소위 “過禮的인 프롤레타리아獨載”라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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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의 神政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지속적인 政治， 經濟發展으로 북한이 내세운 계급투

쟁논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韓國에는 이미

프롤레타리아혹을命에 흥미를 느낄 同調勢力이 극소수

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미 63%에 해당하는 社會成員이 스스로를 中훌層 이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0%가 人生의 目標를

“自己가 하고 싶은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었다 34) 그리고 韓國의 프롤레타리아도 적어

도 北韓式의 神政體制에 同調하려 하지는 않을 것

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결국 북한의 階級|調爭論은

南北韓對決， 즉 북한의 支配集團과 韓國社會숲體와의

對決(북한의 일반주민은 因A의 상태이기 때문에 除外)

의 樣相으로 發展되고 있다.

北韓은 이미 모든 點에서 韓國에 지고 있다. 生活

水準에서나 總體的 國力에서나 현저히 뒤지고 있으

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북한으로서는 韓國을 排除하는 것은

34) 한국일보와 갤럽調흉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r한국일보」

1983年 9月 20日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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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韓國이라는

代替勢力이 계속 커져가는 환경 속에서 北韓은 과연

神政體制틀 固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以 I:에 서 겸토한 몇가지 문제를 종합힌다면 ~t韓은

조선로동딩휩냐驚의 ←→黨獨載는 겨l 속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또 현재와 같은 神政的 專制主義體制는

유지하지 봇할 것이라는 判斷이 선다.

5. 맺 는 말

北韓iitl會는 지난 40여년간 득이한 종교국가로 성정

히여 왔다. 蘇聯筆政 3년간애 북한사회는 蘇聯式 共

짧월體主義 專制政治體制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

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體制가승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창간당시의 北韓體制의

支配이데올로기는 따르크스 • 페넌王義았었다. 또 그

당시의 통치체제는 소련식 페닌主義政黨으호 초직된

조선로동당의 -黨支配體짧Ij였었다. 그러 나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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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나 적어또 현재와 같은 神政的 專制主義體制는

유지하지 봇할 것이라는 判斷이 선다.

5. 맺 는 말

北韓iitl會는 지난 40여년간 득이한 종교국가로 성정

히여 왔다. 蘇聯筆政 3년간애 북한사회는 蘇聯式 共

짧월體主義 專制政治體制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

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빈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體制가승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띤공화국」 창간당시의 北韓體制의

支配이데올로기는 따르크스 • 페넌王義았었다. 또 그

당시의 통치체제는 소련식 페닌主義政黨으호 초직된

조선로동당의 -黨支配體짧Ij였었다. 그러 나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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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면서 支配이데올로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10년간

北韓統治者들은 “마르크스 • 레닌主義의 創造的 적용”

이라는 이름 아래 金日成손體思、想이라는 새로운 1人

支配專制政治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의 마르

크스 • 레닌主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金日成主體思想에서

모든 統治權威를 自然、人 金日成의 權威에 연결하는

일층 강화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主義를 내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北韓社會 자체를 金日成唯一神

윤 받드는 宗敎國家로 개편해 왔다. 金日成은 神格化

되고 金日成의 言說은 經典化되었다. 이제 북한은 金

日成의 生死와 관계없이 神性을 부여받은 金日成의

權威로 통치되도록 되었다.

金日成主義라는 宗敎化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통

치하는 북한사회는 여러 점에서 다른 全體主義 專制

社會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生塵手段의 私有를 인

정하지 않는 社會主義國家이며 人民獨載의 階級國家

이다. 그러나 階級을 財塵 등 객관적 조건으로 규정

하지 않고 金日成主義에 대한 忠誠度로 규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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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전풍적인 마르크스 • 페넌王義 국가와 다르다.

北韓은 조선로동당 -黨支配國家이다. 그러 나 다흔

-黨獨載國l家애서는 黨이라는 조직체가權成를 독점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黨이 아닌 金더成 1 人

의 神格에 두고 있다는 점애서 득생을 갖는다. 이런

특성은 權)J承繼문제에서 다른 --黨獨載體制와 다른

모양을 보여춘다. 蘇聯괴 中國|둥애서는 黨자체가 權

威의 갤한壘이기 때분에 自然A의 교체와 판계없이 지

속적 독제를 하게 되며 ζl 購內애서의 序列|짧爭에서

의 }뿜者가 統治者보 浮 h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權威의 源폈이 金日成의 神性이므로

그 권위는 누구도 承繼힐 수 없다. 오직 金日成의 이

릅으보 司榮에 -611 당하는 사람이 統治를 할 수 있올

l맨 이 디 . ~正 티 은 金 13成을 승제히는 것이 이니라 金

日 I핑의 권위룹 벌어 다음 司聚가 동장할 때까지 統治

를 하게 될 뿜이다.

북한의 이러한世倚宗敎的지배형태는그原型에

있어서 근대국가로서의 社會主義 全體主義體制보다도

王朝時代의 專制主義 國家體制애 더 가깝다. 朝解朝

는 「圖敎敎]里」라는 절대적 價f直體系가 正當化헤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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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對主權에 의해서 통치되었으며 그 權威의 行使者는

王의 世靈王孫으로 충당되었었다. 그런 뜻에서 북한

은 金日成王朝를 이룩했다고 보면 된다.

金日成王朝의 붕괴를 끊進할 방법은 없을까?

역시 最善의 방법은 韓國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의 發展을 保進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韓國

民族成員이 信念을 가지고 北韓支配體制에 반대할 때

그 體制의 壽命은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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